26년 6월 30일 화요기도모임
1. 중국
중국의 다음 세대가 이끄는 주일학교
최근 중국(China) 중부의 한 비밀 장소에서 30여 명의 아이가 모여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십 대 청소년들이 직접 모든 순서를 기획하고 인도했으며, 교사들은 그저 곁에서 안내하며 함께 동역했다는 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모임에서 청소년들은 동생들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찬양, 성경 봉독, 짧은 연극과 퀴즈 시간 등을 알차게 이끌었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은 이 청소년들은 오픈도어가 지원하는 현지 성경 훈련에 꾸준히 참여하며 믿음을 키워온 학생들입니다.
함께했던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는 벅찬 마음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청소년들이 동생들을 섬기며 훌쩍 성장하고, 어린아이들은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믿음의 선배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2.부르키나파소
20대 중반의 기독교인 여성 파티(Fati)는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파티와 가족들은 서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곳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잔혹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들 가족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폭력의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3.베네수엘라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중북부 지역에 두 차례의 강력한 지진이 덮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심이 붕괴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기독교 공동체 역시 큰 피해를 입어, 수많은 성도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예배당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전기와 통신마저 끊긴 피해 지역에서는 식량과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이들이 매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로 단절과 붕괴 위험으로 고립된 곳이 많아, 현지 동역자들의 안전은 물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참담한 실정입니다.

4.나이지리아
최근 나이지리아(Nigeria) 중부 플래토주의 기독교인 농촌 마을인 보코스(Bokkos) 지역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쳐 참혹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주일 이른 새벽, 무방비 상태의 마을을 덮친 이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현지 목회자를 비롯해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예배당 앞에서 총에 맞은 목회자와 마을 진료소의 의료진, 그리고 임산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두 아들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한 아이의 사연까지 전해져 참담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5.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성도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잔혹한 테러에 이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이미 9명이 넘는 현지 목회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와 세례식 등 모든 교회 모임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폭력을 피해 열악한 난민 캠프에 머물던 성도들은 이제 전염병의 위협까지 마주하며 극심한 공포와 고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질병의 위협 속에서 홀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민주콩고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시급합니다.

6.북한
제3국 탈북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최근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에 대한 북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기심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탈북 여성들을 모함하고 신고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신앙생활을하는 여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여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여성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계획이 무산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이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